<국경의 남쪽> 오디션 대본

역할 : 장교

설정 : 파주, 휴전선 인근의 모 군부대 유치장 안에 쓰러져 잠든 선호 모습 보이고, 경주 책상앞에 앉아 있다. 장교로 보이는 군인이 책상에 앉으며

장교
안녕하십니까? 편히 앉으십시오

경주
아니예요. 괜찮습니다

장교
바쁘실텐데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 드린 박대위입니다

경주
아..네, 그런데 무슨 일로..

장교
다른게 아니라 (선호쪽을 가리키며) 저기 저 친구 아는 사람입니까?

경주
네? 아..네

장교
어떻게 아시는 분입니까?

경주
아..저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장교
그렇습니까? 같이 일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주
그냥..좀 되었는데요, 무슨일이죠? 선호씨가 왜 여기 있는거죠?

장교
저희도 그게 궁금합니다

경주
네?

장교
(뭔가 적으며) 선호라구요..성은요?

경주
김씨인데요..

장교
김선호..저 친구가 월북하려 했습니다

경주
(놀라며) 네?

장교
   아, 군사분계선을 넘을려구 했다니까요! 

경주
   분계선을..요? 왜요?

장교
저희도 그것 때문에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술이 저렇게 취해서 뭔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조끼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길래 글루 연락을 드렸습니다.

경주
…
장교
아시겠지만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김선호씨에 대해 아는 대로 다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경주
..저..선생님 저기요, 그게

장교
네 말씀하십시오

경주
… 그러니까… 저 사람, 사실은 제 남편이거든요?

장교
예? 남편이라구요? 

